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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  

 

1.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속에서도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헬라어로 

식구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교회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CPC 도 거룩을 추구하며 세워져 가야 합니다. CPC 와 함께 지어져 

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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